
전주, 탄소소재 관련 중소기업 4사 유치

탄소복합소재 산업을 이끌고 있는 전주시가 관련공장 이전 및 증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는 5월29일 시청 회의실에서 어드밴스드웨이브(대표 조정진), 주왕산업(대표 이동엽), 진원엔지니어링

(대표 박득남), 엘지에스(대표 이강석) 등 4사와 이전 및 증설투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체결한 어드밴스드웨이브와 주왕산업은 각각 수도권·남원에서 공장을 이전해 새 둥지를 틀게 됐고,

진원엔지니어링과 엘지에스는 팔복동 산업단지에 자리한 중소기업으로 증설투자에 나선다.

4사는 전주시가 지향하는 첨단기계, 인쇄, 전기전자, 탄소관련 산업분야의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

화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협약에 따라 4사는 하반기부터 전주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1단계 부지에 공장 건축과 시설투자에 나서며,

이전과 증설투자가 완료되면 160억원 상당의 자본투자가 이루어지고 2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이전 및 증설 투자에 나서는 4사가 빠른 시일에 왕성한 생산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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